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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보  도  자  료
2015. 2. 6(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자제공일자제공일자제공일자  2015. 2. 5(목)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  강성호 연구위원

홍보담당홍보담당홍보담당홍보담당  변철성 수석(02-3775-9115) 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02-3775-9033 총총총총2매매매매

 보보보보험험험험연연연연구구구구원원원원(원원원원장장장장    강강강강호호호호)의 강성호 연구위원은『『『『노노노노후후후후준준준준비비비비실실실실태태태태와와와와    필필필필요요요요노노노노

후후후후소소소소득득득득, 그그그그리리리리고고고고    과과과과제제제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고령화리뷰 2014년 

제4호 테마진단).

  우리나라는 급급급급속속속속한한한한    고고고고령령령령화화화화에 따른 사사사사회회회회적적적적    리리리리스스스스크크크크의 증가에도 불구하

고 공공공공 사사사사적적적적    부부부부문문문문 모두 이에 적절히 대대대대처처처처하하하하지지지지    못못못못하하하하여여여여    노노노노후후후후준준준준비비비비가가가가    부부부부

족족족족한한한한    것것것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공적부문은 추가적 복복복복지지지지재재재재정정정정    투투투투입입입입    여여여여력력력력    약약약약화화화화로, 보험산업은 위위위위험험험험률률률률    

관관관관리리리리    어어어어려려려려움움움움    등으로 인해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움.

    이러한 현상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겪는 노후생활의 어려움 중 경경경경제제제제

적적적적인인인인    어어어어려려려려움움움움(38.6%)*이 가장 크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음.

      * 통계청(2013), 2013년 사회조사 결과에서 조사된 내용임.

  노인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노노노노후후후후준준준준비비비비 수준에 대해 사사사사전전전전에에에에    명명명명확확확확히히히히    

설설설설정정정정하하하하지지지지    못못못못하하하하였였였였기기기기    때때때때문문문문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즉, 노후 빈곤에 빠지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필요 노후소

득 수준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중산층 노인 가구가 누리는 생활수준을 노후준비의 목표수준

(필요소득대체율*로 정의)으로 설정하고 소득계층별로 이를 추정함.

      * OECD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70% 수준은 빈곤층과 고소득층도 포함된 평균 관점이므

로 이상치(outlier)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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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산층이 은퇴 후 필요한 소득대체율은 71.4%

          - 연금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22.3%

          -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추가적인 연금소득 확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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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계층별 필필필필요요요요소소소소득득득득대대대대체체체체율율율율은 저저저저소소소소득득득득층층층층    185.1%, 중중중중산산산산층층층층    71.4%로 추

정되나 보유하고 있는 소득수준으로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음.*

    저저저저소소소소득득득득층층층층은 자신이 현재 얻고 있는 소소소소득득득득의의의의    1.85배배배배    정정정정도도도도 되어야 중

산층 노인 가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중산층 이상 노인 가구는 평균적으로 현재의 노후소득으로 필요소득

대체율 수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중중중중산산산산층층층층의의의의    46.6%

도도도도    노노노노후후후후소소소소득득득득이이이이    충충충충분분분분하하하하지지지지    못못못못한한한한    것것것것으로 분석됨.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시자료(2013년 기준)를 활용하여, ‘중산층 노인 가구의 소

비수준’/‘소득계층별 노인 가구의 소득수준’으로 산출함.

  노후준비를 위한 필요소득 항목으로 연금소득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

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연금소득으로 충충충충당당당당할할할할    수수수수    있있있있는는는는    소소소소득득득득대대대대체체체체율율율율은 빈빈빈빈곤곤곤곤층층층층    40.2%, 중중중중산산산산층층층층    

22.3%로, 연금소득만으로 필요소득대체율을 충족하려면 각각 144.9%, 

49.1%가가가가    더더더더    확확확확보보보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장기적으로 공공공공적적적적연연연연금금금금이이이이    25~30%(평균소득자 기준)를 충당하여 연금

소득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적연금의 재정문제 등으

로 인해 그 실실실실현현현현    여여여여부부부부는는는는    불불불불투투투투명명명명함.

 따라서, 공적연금 확대의 한계를 고려할 때 사적연금을 통해 추가적인 

노노노노후후후후소소소소득득득득    확확확확보보보보가 절실함.

   특히, 저저저저소소소소득득득득층층층층의 경우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사적연금에 대한 세세세세

제제제제지지지지원원원원    및및및및    보보보보조조조조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예, 

독일의 리스터연금*).

     * 독일은 연방금융감독청에서 인증하는 연금상품(리스터연금)에 한해 가입 시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중중중중산산산산층층층층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 등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완조

치 마련이 요구됨.

  첨부 : 테마진단 “노후준비실태와 필요노후소득, 그리고 과제”.  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


